04:17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이라는 사람입니다. 타이니데스크코리아에 초대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4:32 엄청나게 떨고 있어요. 타이니데스크코리아라고 해서 'tiny'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big'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High Technology'로 가야 되는 건지, 'Analog'로 가야 되는 것인지 하다가 'Tiny Analog'로 가져왔습니다.
04:54 오늘은 어쿠어쿠 하게 공연할 것이고요. 그전에 저와 함께해 주는 친구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5:03 피아니스트에 복다진.
05:10 어우,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떨릴 일인가.
05:13 기타, 코러스에 조희원
05:21 일랙트렉기타에 이정원입니다.
05:28 베이스에 송현우입니다.
05:37 드럼에 지용희입니다.
05:43 코러스 형, 누나들은 직접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05:46 네, 안녕하세요 안찬섭입니다. 
05:48 네, 안녕하세요 임주현입니다.
05:53 안녕하세요 김서현입니다.
05:57 네, 저는 이승윤입니다.
06:03 선곡을 어떤 노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뭔가 소극장에서 하던 느낌 또는 음원이 아쉬웠던 곡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음원이 아쉽다고 생각했던 스무 곡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로 만회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곡하도록 하겠습니다.
11:47 '허튼소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뭔가 소중한 기억을 남기고 싶을 때 부르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는 항상 제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있는데 오늘도 그런 기억을 안고 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곡을 할 것인데요. 이제는 그냥 그냥 신나는 노래! 어쿠스틱은 신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카메라 뒤에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손도 들어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분들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46 그댈 위한 장미야 검은 흙 속에서 홀로 속삭였어.
12:51 그댈 위한 향기야 붉은 꿈 속에서 홀로 피어났어. 
12:58 그댈 위한 밤이야 검은 흙 속에서 홀로 속삭였어. 
13:04 그댈 위한 마음이야 이거거든요?
13:09 그댈 위한 나나나~ (그댈 위한 나나나~)
13:16 검은 흙 속에서 홀로 속삭였어 그댈 위한 나나나~ (반복)
13:40 그것보다 조금 더 우렁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들려주고 싶었던' 가겠습니다.
17:58 '들려주고 싶었던' 곡이었고요. 어우, 너무 훌륭하십니다.
18: 07 이제 저는 한곡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사실 아까 리허설하면서부터 저희 너무 신나가지고 이런 공연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공연을) 할 일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게 되어 저의 로망을 남의 채널에서 실현시키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을 할 텐데요, 마지막 곡은 세 글자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 그냥 기분으로 가는 곡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난' '만' '땅' 취해있어. '난' '만' '땅' 취해있어~ 이런 거거든요
19:08 아까 리허설할 때에는 이렇게 군중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군중이 많지 않아서 시도를 안 했는데요. 슬로건 드신 분 계시죠 거기를 가운데로 두겠습니다 거기는 이쪽입니다 그 옆에는 이쪽입니다. '난' '만' '땅' 취해있어~ '난' '만' '땅' 취해있어. 난 행오버로 내일을 없앴네 ‘난' '만' '땅'.
20:05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